
이 때 왕당교회 최재화 목사가 초대이사장으로 수고하

게 된다. 1982년 이인우장로가 충주지방에서 파송받

아 왔고, 1982년 이신숙권사가 땅 6마지기를 성전건축을 위

해 봉헌한다. 이를 기점으로 1983년 12월 5일 교회건축하여 

봉헌하게 되고, 이신숙권사가 명예장로가 된다. 

1984년 원서교회에서 평원교회(현 백운교회)로 이름을 개

명하게 된다. 1984년 장석재목사가 부임하고, 1988년 명장성 

목사가 부임하여 주택을 수리한다. 1988년 홍기송목사가 부

임하고 교육관을 기공한다. 1992년 심재영장로가 파송받고, 

1992년 윤성한 목사가 부임하여 교육관, 교회, 주택을 증축하

게 된다. 1993년 미래선교원을 개원하고, 1997년 원월리 땅 

493평을 매입하게 된다.  

2000년 이영신장로가 잠실지방에서 파송받아 오고, 2000

년 10월 이원희 목사가 부임하고 교육관을 보수하게 된다. 

2003년 현재 담임목사인 신상균목사가 부임하여 유아실을 

설치하고, 원월리 112번지 209평을 매입한다.  

2006년 평원교회에서 백운교회로 개명하고, 2007년 1부예

배를 8시에 시작하게 된다. 2007년 고 이인우장로가 십자가

탑을 봉헌 설치하고, 2008년 백운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한다. 

2009년 이상호장로가 장로안수를 받고, 2009년 교회설립 

1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2010 년  김경

자장로가 장로

안수를 받고 , 

2011 년  교회

십자가탑 외벽

공사를 한다.  

2011년 10월 

백운면 원월리 땅50평을 매입하고, 2013년 말레이시아에 바

투셈빌라제천백운교회를 건축하게 된다. 2014년 네이버 밴

드를 시작하고, 2014년 4월 백운향을 발간하게 된다. 

어느덧 백운교회가 세워진지 112년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

안 백운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일해왔던 백운교회가 앞으로

도 더욱 부흥발전하여 백운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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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동설한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1904년 1월 5일 

딴동 산 앞의 한 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

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말하는 

것 같더니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

로 백운교회(그 당시 평동교회)가 창립되는 역사적인 날이었

다. 

  충북 최초의 

감리교회로 시

작된 백운교회

는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교육의 중요성

을 알고 1907

년 제천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1909년 12명의 교인이 예배드

리기 시작했고, 이영필씨와 루디아 부부에 의해 교회가 부흥

하기에 이른다. 1912년 여름에 제천학교를 위한 별도의 교실

을 지어 조용진, 김봉제 속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12년 8월 약 50명의 교인들이 모여 사경회와 부흥회를 가

지게 된다.  

이후로 교회는 발전하여 1926년 교인들이 헌금한 80여원으

로 예배당을 증축 수리하게 된다. 이때까지 활동했던 인물들

은 이영필, 루디아. 최진상, 김병원, 정봉준, 조용진, 김봉제 등

이었다. 

이 영 필 씨 가 

제천제일교회

로 이주한 후 

잠시 백운교회 

역사는 알려지

지 않는다. 그

러 다 가  1930

년 3월 15일 

성전건축을 하

였고, 1938년 박신오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가 매촌으로 이

주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원서입구 옹기장이터로 이전하게 

된다. 이때 박영관장로와 연용한장로가 파송되어 교회를 섬

긴다. 

1950년 장종한 목사가 부임하였고 김창배 명예장로가 임명

된다. 이때 평동교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원서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된다. 1951년 이성해목사가 부임하였고, 이때 전도

부인 조숙향 전도사도 부임하게 된다. 1952년 박용목 목사가 

부임하고 하상우 장로가 파송된다. 1954년 지교회로 화당(현 

성산)교회가 원은묵전도사에 의해 설립되고, 1961년 김은신

전도사가 부임한다. 이때 김승연, 한자수, 도용성, 박종길, 안명

운, 김미연, 정옥자가 김진용 성도의 사랑방에서 에배를 시작

하는데, 1967년 10월 7일 이곳이 방학(현 벧엘)교회로 독립되

고 이때 초대교역자로 김종문전도사가 부임한다. 

백운교회는 1961년 한병순목사가 부임하고, 1964년 도정인 

목사가 부임하여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이때 도덕암(현 안

골)에 하을용, 연성모, 양상익, 진동석, 유병석과 같은 청년들

이 기도원을 세우고, 1967년 2월 23일 박부진 장로가 파송받

게 된다. 1968년 유용성 목사가 부임하고, 1970년 모정리(현 

왕당교회) 헌집을 5,000원에 구입하여 스레트를 올리고 기도

처로 사용한다. 1973년 이호긍 목사가 부임하고, 1973년 4월 

3일 기도처로 소월교회(현 푸른교회)를 설립한다. 1975년 3월 

왕당교회를 대지108평, 건평 16.6평, 화장실 3평으로 신축하

고, 지 교회로 설립하여 주일예배는 원서교회(현 백운교회)에

서 드리고, 저녁예배는 기도처인 왕당교회에서 드리게 된다. 

1975년 12월 5일 소월(현 푸른)교회에 초대교역자로 강재순 

전도사가 부임하여 독립하고, 1977년 4월 17일 왕당교회도 

배익훈전도사가 초대교역자로 부임하여 독립한다. 

 1978 년  이

호 긍  목 사가 

노 환 으 로  소

천하고 , 1978

년  안 재 엽전

도 사 가  부임

하여 , 1980년 

에 덴  어 린이

집 을  개 원하

게 된다. 1981년 평원(현 백운교회), 왕당교회, 벧엘교회, 화당

(현 성산교회)교회 연합으로 백운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여 

농촌복지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2면으로 계속> 

신앙간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

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

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아내의 질병으로 인한 

역경의 시간을 이겨왔음을 나는 고백한

다. 때에 따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셨기에 이러한 고

백도 참으로 감사하다. 2005년에 아내

는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초기의 진단

을 받았다. 세 자녀를 모두 모유로 키워

낸 건강한 아내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

아오니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였지만 

그때에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6회에 걸친 항

암치료를 깨끗이 치료해주셨다. 그 당시 

아내는 전농교회에서 심방전도사로 시

무하다가 광희문교회에 출석하며 열심

을 다하여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해나가

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허리가 아

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난소암3

기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앞이 캄캄했

다. 두 번씩이나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 

교우들과 나는 또 열심히 주께 매달렸

다. 교회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교

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였

기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내는 난소암 수술 

후 6회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고 깨끗하

게 치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난소암이 재발되어 장기를 누르고 

있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힘든 

과정에서 또 수술을 하여 대장 80cm를 

절단하고 장루를 빼서 4급 장애인 판명

을 받았다. 수술 후 시골에 가서 살고 싶

다는 아내의 제안으로 시골로 오기 위

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

금 살고 있

는 대월로 

인 도 해 주

시고, 장모

님 (이연숙 

권사님)이 사순절 새벽기도 하는 중에 

응답받고 강권적으로 준비하시고, 이신

호 권사님이 리모델링 해주셔서 지금은 

대월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나물과 열매

를 따먹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없

이는 살 수 없다. 돌이켜보면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아내를 통

하여 내게 역경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

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대로 내게 다 이루어주셨다. 대월에 이

사 온 지 8개월 여 지나면서 아내의 건

강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 힘든 

일을 못하고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

소하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

며 지내고 있다.    <대월/김석범 장로> 


